
미국의 과학기술문화사업 : NSF와 AAAS를 중심으로

이은경

미국의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특징은 추진 주체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다.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공·민간 재단, 박물관과 과학관을 비롯한 공공·민간 단체들이 모두 과학기술문

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한다. 이 사업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전시,

연구 활동과 비공식 교육까지를 포함한다. 미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문화가 과학

기술 발전과 지지기반 확대에 매우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

고 다양한 과학기술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 oundation , NSF )와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 ssociation of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방 정부와 과학자 단체

가 주도하는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살펴보겠다. 이 두 기관은 여러 사업을 주관할 뿐 아니라 다른 기

관, 단체들의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지원·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으로

도 미국의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 미국 과학기술 비전 과 과학기술문화

미국의 미래 비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 이러한 믿음은 1998년 9

월에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미래를 열다: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향해 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우주와 만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모든 인류의 삶,

건강, 자유의 신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우위를 유지, 강화 하는 것이 미국의 미래 비전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1)

그에 따라 미래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과제는 새로운 지식 및 아이디어의 원천인 기초과

학의 지속적인 육성,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 과학·수학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 세계 수준

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학기술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유대 강화,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지지 확보로 요약된다. 미국의 과학기술문

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물론 이러한 국가 과학기술 비전에 부합하도록 구성된다.

핵심 과제 중에서도 과학기술문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과학·수학 교

육 제도 개선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유대 강화라고 할 수 있

다. 교육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평생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과

학과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여 미래의 기술중심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공식적인 초중등 학교 교과과정 개혁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대중을 목표층으로 하는 비공식 과학 교육(inform al science edu cat ion ) 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과 사회간의 유대 강화 역시 과학기술문화와 연관성이 높다. 과학과 사회의 유대 강

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와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1) 원제는 Unlock ing Our F uture: Toward A N ew N ational Science P olicy이며

http:/ / www .access.gpo.gov/ congress/ house/ science/ cp105- b/ 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체제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공자들의 언론

학 수강 및 언론 전공자들의 과학기술 분야 수강,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성과와 중요

성을 대중에게 직접 홍보할 의무, 연방 연구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 요약

문의 인터넷 게재 등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학 관계자들과 동료 과학기술자들이 대중 홍

보 활동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할 한

다.

2 . 국립과학재단의 과학기술문화 사업

NSF는 연방 정부의 기초 분야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설립 이

후 50년 이상 지나는 동안 NSF의 사업 영역은 조금씩 확장되었다. 그 결과 현재에는 과학기술 교

육,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의 지원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사회과학과 행동과학 연구

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주로 교육·인적자원 위원회

(Directorate for Education & Human Resources)에 속하는데, 정규 과학·수학 교육 프로그램, 비

공식 과학 교육,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학·수학 교육 개혁에서는 교과 과정과 새로

운 교수법 개발 지원, 과학·수학 교사들의 교육, 연구 활동 지원이 주를 이룬다. 보다 직접적인 의

미에서의 과학기술문화 사업과 연관이 깊은 것은 비공식 과학 교육,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집단의

과학기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시작한 대중의 연구 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 등이다.

NSF의 비공식 과학 교육은 연방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 과학 교육은 미국 국민들의 과학 식자율(scientific literacy)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1984년에 시작되었다. 비공식 과학 교육은 공식 과학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 공식 과학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

학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과학기술에서 과소 대표된 유색인종이나 여성들의 과학기술 진출을 촉진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비공식 과학 교육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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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과학 교육 사업은 설립 이래 꾸준히 성장했다. 1984년의 예산은 4백만 달러였으나 1990년

대 들어 관련 예산이 급증하여 1990년에 1,500만 달러, 2001년에는 5,600만 달러가 되었다. 지난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 NSF의 비공식 과학 교육은 사회 전체에 균등하게 과학문화의 기회

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T V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첫 10년간의 지원 분포를 영역별로 보면 전시 34%, 텔레비전 프로그램 34%, 방과후 활동 12%로

전시와 TV 지원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결과물들은 출판, 순회 전시 및 대여, 다른

형태의 학습 자료로 제작되고 배포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T V 시리즈「신기한

학교 버스(Magic School Bus)」는 단행본 출판, 실험 실습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인터넷 보급과

함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도 개발되었다.2)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된 1994년 이후에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0

년에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보면 전시물(전시-체험 프로그램, 이동전시, 전시물 관련

웹 사이트 운영 포함)이 62.7%로 단연 최고이고 T V/ 영상물 제작이 그 뒤를 이었다(22.8%). 단, 전

시물 지원의 경우 전체의 80% 이상이 체험 프로그램(hands- on activity ), 멀티미디어 웹 사이트 동

시 운영,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등 복합화 경향을 보였다.

기관별 지원 분포를 보면 박물관/수족관 등(39%), 매체 제작기관(39%)이 대부분이었다. 기타 기

관에는 영리기관, 정부 기관, 독립 자문가 등이 포함된다. 1984∼94년 동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라토리움 (San Francisco Exploratorium)과 뉴욕 과학관(New York

Hall of Science)이었다. 두 기관 모두 과학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병행

하고 충분한 휴식 공간을 갖추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NSF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성인 참여 프로그

램을 실시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라토리움의 전체 방문객의 53%가 성인이었다는 사실은

비공식 과학 교육의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

다.

NSF가 주관하는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중심은 지난 1986년부터 1999년까지 15년간 계속된 국가

과학기술주간(NST W) 행사였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매년 특별한 주제를 선정

하고 그 주제에 관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 과학관/박물관, 지역 단체, 연구소 등에서 한 주

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장애자, 여성,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의 소수 집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했다. 국가과학기술주간은 미국이 선구적으로 실시한 이래 전 세

2) 1994년까지의 비공식 과학 교육 지원 내용에 대한 분석은 A R ep ort on the E valuation of the
N ational S cience F oundation 's Inf ormal S cience E ducation P rog ram (NSF , 1998)을 참고할 것.



계로 퍼져나가 우리나라, 일본, EU 국가들, 그리고 호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NSF가 주관하는 국가과학기술주간 행사는 1999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사실 국가

과학기술주간 같은 사업의 주된 목적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하는 것이다. NSF는

15회에 걸친 행사를 통해 이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단기간의 집중적인 행사

대신 비공식 과학 교육의 지원 확대와 인터넷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에 따라 오프 라인에서의 과학기술문화 사업은 각종 협회나 단체,

박물관/과학관에 위임하고 NSF는 정보화에 대비하고 상시적으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

해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강화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2000년에 시작한 왜 그런지 알아보자(Find

Out Why) 이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에서는 과학기술에 흥미를 고취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은

잡지를 제작하여 전국의 학교에 책과 웹진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같은 이름의 과학문화 종합

사이트를 운영한다.

최근에 NSF는 진행 중인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의 연구 이해

를 새로 시작했다. 전통적인 과학기술 대중화가 기초 과학 중심으로 이미 확립된 과학기술의 내용

에 대한 학습 위주라면, 대중의 연구 이해는 진행중인 과학기술 연구의 내용과 미래 활용 방안에 대

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대중의 연구 이해에서는 연구 진행에 따른 지속적

인 정보 갱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시나 체험 과학 활동과 같이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기

보다 내용의 변형과 갱신이 자유로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활동이나 기존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

는 방식의 사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3 . 미국과학진흥협회의 과학기술문화 사업

AAAS는 1848년에 미국 과학자들이 영국과학진흥협회(BA)를 모델로 조직한 민간 단체이다.

AAAS의 미션은 과학기술발전, 과학의 자유와 책임 고취, 과학의 인류 복지 기여, 과학교육 발전,

대중의 과학 이해 촉진이며, 주요 재원은 회비, 기부금, 정부 지원금이다. 현재 주요 사업으로 사이

언스 S cience 발간, 연례 AAAS 대회, 과학 교육 및 인적 자원 프로그램, AAAS상, 과학정책 연

구 지원과 세미나 개최, AAAS 펠로우십, 국제협력이 있다. AAAS의 과학기술문화 활동은 크게 연

례 대회를 비롯한 행사, 교육 프로그램, 시상, 그리고 과학기술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공식 기구로서 미션과 책임이 분명한 NSF와 달리 AAAS는 과학기술자들이 주축이

된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NSF보다 과학기술 문화 사업의 형태가 훨씬 다양하고 과학자들의 참여

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AAAS의 중심적인 과학기술문화 활동은 연례 대회다.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이 행사

는 과학기술자들의 전문적인 학술 행사와 과학기술문화 활동으로 구성된다. 1999년에는 엘 고어 부

통령이 개막 인사를 할 정도로 사회의 관심이 높은 이 대회 기간에 대중 강연과 전시를 병행하는

국제 대중 과학의 날(international public science day) 행사를 가진다. AAAS는 과학 교사, 지역 과

학관(박물관), 학생들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지원하는데, 그 결

과물을 연례 대회 기간에 전국의 과학관에서 전시한다. 그리고 그중 특히 우수한 연구 결과는 국제

대중 과학의 날 행사에 초청, 전시된다.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박물관이나 과학관의 전시와는 다르다.



교육 및 인적 자원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문화 사업은 미디어 프로그램, 프로젝트 2061, 과학

책과 영화 Science Books & Films 등을 들 수 있다. 미디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 라디오 프로그램 kinetic city super crew가 대표적이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전달과 흥미로운 실험들을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kinetic city super crew는 피바디 교육

상을 수상할 정도로 흥미와 교육 효과 양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이 프로

그램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라디오 프로그램이 가지는 시간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 교육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과학책과 영화는 인터

넷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서적, 영화,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소개와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2061은 미국 국민 전체의 과학 소양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과학 교육 개혁 프로그램이다.

1985년에 시작해 핼리 혜성이 다시 돌아오는 2061년까지 계속되는 이 프로젝트는 대학 이전까지의

모든 학교 교육과 비공식 교육을 망라한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 각 학년별 과학 학습 기준과 목표

설정, 과학·수학 친화적으로 교과 과정 개혁, 과학·수학 교과서와 교재 집필 및 기존 교과서 평

가, 교사 연수, 비공식 과학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등이 있다.

AAAS의 활동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펠로우십과 시상 형태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자 활용 사업들이다. 대표적인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대중 매체

프로그램, 과학기술자의 의회·정부기구 파견 프로그램이 있다. 대중 매체 프로그램은 과학기

술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AAAS는 매년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선발하

여(1999년에는 23명) 10주 동안 T 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게 한다.

1975년에 시작하여 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프로그램은 대중 매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

심을 높이는 한편,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도 매체 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다. 이 프로그램 수료자의 절반 정도가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대중 매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매체 종사자 배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

다.

대중매체 프로그램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의 만남을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자의 의회·정부

기구 파견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자와 정책입안자, 정책집행자와의 만남을 위한 것이다. AAAS

에서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발하여 의회와 정부 기구에 1년 동안 파견하고 있다. 이

펠로우들은 전문가로서의 조언만 제공하는 대통령, 의회 자문기구, NRC등의 자문위원들과 달리,

의회 또는 파견된 기구에서 과학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실질 업무를 수행한다. 의회 파견 펠로우

의 경우 각 과학기술 단체에서 파견하는 일종의 분야 대표 외에 AAAS에서 전공에 무관하게 추가

로 2명을 파견하며, 정부 기구 파견 펠로우의 경우 해당 기구의 요청에 따라 파견한다. 이 프로그램

역시 대중 매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자들이 정책 관련 경험과 경력을 가질 기회를 제공

하는 주요 채널이다.3)

그밖에 중요한 과학기술문화 사업으로는 과학기술과 사회 프로그램과 AAAS상을 꼽을 수 있다.

AAAS는 모든 분야가 망라된 과학기술자 단체이자 15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중

심 단체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그러므로 AAAS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과학기술 연구의 자

유와 책임 같은 주제로 세미나나 국제회의를 여는 것은 정책관계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3) 의회 펠로우십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서는 Jeffrey K. Stine, T wenty Year s of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 A History of the Congress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 ellow ship Program (1994, AAAS )를 볼 것.



강한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최근 부시 대통령이 연방 기금으로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을 때에도 AAAS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를 수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연구 윤리의 문제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AAAS상은 과학기술 대중이해 상 , 과학의 자유와 책임 상 , 과학 저널리즘 상을 수여하고 있

다. 특히 과학 저널리즘 상은 신문, 잡지, T V, 라디오 분야의 수상자를 따로 선발하고 신문사도 규

모에 따라 큰 신문사와 중소 신문사로 나눈다.

4 . 맺음말

NSF와 AAAS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 미국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다.

스미소니언 협회 산하 16개 국립 박물관/ 과학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이나 국립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같은 주요 과학기술 기관들은 대부분 교육 이나 대중 이해 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전국에 걸친 수많은 크고 작은 박물관, 과학관, 지역 단체들은 미국 과학기술문화

의 넓은 토대를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F와 AAAS는 대표적인 과학기술문화 지원

기관으로서 미국의 전체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특

정한 분야, 특정한 대상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 전체 과학기술,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NSF와 AAAS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과학기술문화 사업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매체의 복합화이다. 신기한 학교 버스 등에서

보듯이 잘 개발된 질 높은 콘텐츠를 책, 잡지, 비디오, 인터넷 사이트 등 여러 매체에 적합

한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과학기술문화

활동 참여와 과학기술문화 전문 인력 양성 노력이다. 특히 펠로우십 제도를 활용해 과학기

술자들이 과학기술문화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

라에서도 도입해볼 만한 시도이다. 셋째, 과학기술문화 영역의 확장이다. 미국의 과학기술문

화는 지식 전달의 차원을 벗어나 과학기술 연구 결과와 사회의 관계, 연구의 자유와 책임,

연구 윤리 등의 문제를 과감하게 흡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대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